
닛신보 - “환경”을 내세워 천연계 기능 가공 확충  

닛신보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사업 활동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워가며, 수 년전부터 천연 성

분을 최대한 살린 가공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닛신보의 쾌적 가공 “모이스킨”이나 항균ㆍ방취 가공 “콤프레라”와 같은 

천연의 기능성 물질을 사용한 여러 섬유 가공들을 늘려나가고 있다. 소비자

들은 “천연”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잘 살려 “환경이

나 사람을 해치지 않고 부드럽다”는 것을 과제로 하여 시리즈화도 구상 중

이다.  

“모이스킨”은 키토산(chitosan)과 천연 아미노산을 천에 가공하여 “산뜻한 

맛”과 “안심”, “클린(clean)”, “부드러움”의 4개 컨셉트(concept)로 개발하고 있

으며, 흡습성이 우수하며, 사람의 몸과 입고 있는 옷과의 사이에 있는 공기

층의 온도ㆍ습도 등으로 측정되는 “피복 기후(被服氣候)”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 준다. 또한 산성 피부에 대하여는 건강한 피부로서 아주 약한 산성을 

유지해 주도록 하고, 알칼리성 피부에 대하여도 pH를 중성 방향으로 조정해 

주는 기능도 있다. 이 외에 황색포도구균(黃色葡萄球菌)도 억제해 주고 항균

ㆍ방취 효과도 있다.  

“콤프레라”는 허브의 일종인 로즈마리에서 뽑아 낸 로즈마린 산을 이용하

고 있으며, “그리틸레진산”이 들어있어 소염 효과가 있는 감초 엑스(甘草 

extract)를 가공한 “감초력(甘草力)”,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의 효과를 살린 

“청록차(靑綠茶)” 등은 모두 SEK 블루 마크(blue-mark ; 일본의 위생 마크)를 



따고 있다. 또한 유칼리(eucaly)의 잎에서 뽑아 낸 유칼리 정유(精油), 노송 

나무에서 뽑은 기름을 추가하여 특수 가공한 항균 효과나 진드기를 방지하

는 데 효과가 있다. ♣  


